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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2023. 6. 7.(수) 17:00 배포 2023. 6. 7.(수) 17:00

인공증우 1mm는 여의도에 8톤급 초대형 헬기 
360대가 물을 채우는 효과가 있습니다.

□ 뉴스1 보도(2023. 6. 6.) 주요 내용

□ 제목 : 고작 3mm 비로 산불 끈다고?...‘계륵’된 인공강우 실험

 - 기상청, 산불·가뭄 예방 위해 작년 22번 실험, 6번만 1mm 넘어 화약

에만 억대 세급 투입에도 73%가 1mm 미만... 3.7mm가 최대

〈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〉

  ○ “1~3mm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” 관련 내용에 대하여

   - 인공강우실험은 구름씨 통해 구름의 이동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증우를 

유도하므로 산불예방에 효과적임

   - 기상항공기를 이용한 최근 3년간 인공강우실험의 평균 증우량은 1.3mm, 

평균 영향면적은 약 930km2(서울시 면적 1.5배)이며, 이를 수자원으로 

환산하면 약 120만톤에 해당함

   - 이 양은 산림청 초대형 산불진화헬기(담수용량 8톤)가 약 15만회 이상 

반복해서 담수를 투하해야 하는 대용량임

< 1mm 증우효과에 대한 개념도 >



  ○ “고작 3mm 비로 산불끈다고” 관련 내용에 대하여

   - 기상청에서는 산불예방 목적의 인공강우실험을 수행 중이며, 산불을 직접 

끄는 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음

   - 인공강우기술 고도화로 산불 다발지역의 토양수분 및 강설을 선제 확보

하여 산불 발생 억제를 목적으로 추진 중임

  ○ “실용화 가능성 여전히 논쟁적 사안” 내용에 대하여

   - 미국, 중국, 태국,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실용화하여 현업 운영중이며, 

전세계 37개국에서 15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수행 중임

  ○ “인공강우 실험이 뚜렷한 성과 내지 못하고 있다”내용에 대하여

   - 우리나라 인공강우기술 개발은 15년차에 접어들었으나 인공강우기술 

선진국의 60년 개발 역사에 비하면 충분한 연구개발 기간이 아님

   - 2022년부터 인공강우기술 실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미국 노스다코타주와 

협력하여 현업 인공강우기술 일체를 전수 받고 있으며, 여러 대 항공기를 

이용한 교대실험, 실시간 운영 노하우, 장기 검증기법 등 관련 선진

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인공강우 기술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

노력하고 있음

   - 인공강우기술은 투자대비 효용이 높아 산불예방, 가뭄저감 등 복합재난에 

대비한 미래기술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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